
중동 플랜트 건설공사 수주 “특혜”
5억달러 상당 플랜트 펀드 조정 … 건설근로자 소득세 비과세도 확대

<제2의 중동 붐>에 대비해 중동 국부펀드와 국내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5억달러 상당의 플랜트 펀드가 하

반기에 출범한다.

민간금융의 프로젝트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국내 금융기관을 투자은행(IB)화하는 방안

도 추진한다.

또 국외 건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인 재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2012년부터 월 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50% 늘린다.

정부는 3월15일 제1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

했다.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 고부가가치

화, 고위험화 흐름에 따라 입찰자의 자

금조달 경쟁력이 수주의 관건으로 부각

했으나 국내 금융기관의 지원역량이 부

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고유가 지속으로 제2의 중동 붐

이 일어나는 동시에 중동이 새로운 자금

원으로 등장한 사정도 반영했다.

연기금 등 국내 자본과 중동 국부펀드

가 참여하는 5억달러 상당의 한국ㆍ중동

플랜트 펀드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구

성하고, 국내기업의 재외 프로젝트에 글로벌 인프라펀드와 중동 국부펀드가 공동투자하기로 했다.

4월 실무협의를 거쳐 카타르 국부펀드와 시범투자를 추진한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등 오일머니가 풍부한 국가와의 정부간 공동위원회에 <인프라 민관협력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공동사업을 찾고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채널로 활용한다.

중동의 국부펀드, 정책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우디를 비롯한 현지에 국내 금융기관의 합동사무

소도 개설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담당 국가를 정해 해당 국가의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도

맺는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2011년 각각 20%와 7.2%이던 수은과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자금 지원비중을 2015년까지 34%와 16%로 높

이고, 대규모 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양 기관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신용제공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저작

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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